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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게임해보니] 아라미 퍼즈벤처, 엔씨 표 캐주얼게임의 매력은? 

서삼광                             /2017-09-07 16:41:50

RPG 명가 엔씨소프트가 갑자기 캐주얼 퍼즐게임을 출시했다. 지난달 17일 글로벌 140여 개국에 출시된

&lsquo;아라미 퍼즈벤처(이하 퍼즈벤처)&rsquo;다.

 

&lsquo;퍼즈벤처&rsquo;는 3매칭 퍼즐을 사용한 캐주얼 게임이다. 목표는 주인공 아라미의 일상을 돕는 

것. 아라미는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lsquo;마스터 X 마스터(MXM)&rsquo;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엔

씨 코믹스에서 연재된 &lsquo;엄마, 나 그리고 꼬미&rsquo;의 주인공으로도 친숙한 인물이다.

 

 

▲엔씨 코믹스에서 연재된 웹툰 엄마, 나 그리고 꼬미

 

게임 속에서 이용자의 도움은 아라미의 성장과 연결된다. RPG의 육성과는 다른 의미지만, 딸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라미를 지켜보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 그동안 엔씨소프트가 선보인 선이 굵은 RPG와 다른 

가벼운 즐거움이 작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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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은 엔씨소프트의 게임을 다수 즐겨본 입장에서는 꽤 충격적이었다. 라인업을 살펴보면 리듬액션

게임 &lsquo;러브비트&rsquo;, 메카닉 슈팅 &lsquo;엑스틸&rsquo; 등 캐주얼 게임 수도 꽤 되지만, 남녀

노소 누구나 흐뭇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은 아마 &lsquo;퍼즈벤처&rsquo;가 처음이 아닐까.

 

게임 속 퍼즐은 아라미를 목적지까지 이동시키고, 분실물을 찾는 미션으로 구성된다. 또, 덩굴에 갇힌 친구

를 구하고 함께 위험을 떠나는 모험도 담겨있다. 이는 원작 만화의 흐름과 유사하며, 엔씨소프트의 장기인

RPG 속 모험과도 닮았다. 비교하자면 성인을 위한 그림동화적 RPG랄까.

 

 

 

최근 만화계에서는 귀여운 캐릭터의 성장기를 담은 작품을 &lsquo;치유물&rsquo;이란 특별한 장르로 구

분한다. 굳이 비교하자면 &lsquo;퍼즈벤처&rsquo; 역시 이런 치유물에 속한다. 게임 속 아라미의 성장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뽐낸다.

 

이런 캐릭터 묘사는 어른이 바라는 아이의 모범이란 점에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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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이런 캐릭터 매력을 강조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아라미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이용자는 웹툰 &lsquo;엄마, 나 그리고 꼬미&rsquo;를 보거나 &lsquo;MXM&rsquo;의 찾

아보자.

 

아라미의 성장은 퍼즐을 통해 이루어진다. 퍼즐은 이런 저런 장애물과 요소들로 꽤 난이도가 높지만, 헤쳐

나가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목적을 탐험과 아라미의 성장에 두느냐, 완벽한 탐험에 두느냐에 따라 체감 난

이도가 달라지는 정도다.

 

 

▲깔끔한 전개는 이야기의 매력을 배가하는 요소

 

먼저 탐험에 집중하면 난이도가 여타 3매치 퍼즐과 비슷한 수준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목표가 난해해지고, 

달성 난이도가 오르지만 크게 어렵진 않다. 캐릭터의 이동방향을 이용자가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퍼즐

은 더욱 쉬워진다. 꽃(별)을 모으는데 집착할 필요가 없어 더욱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다.

 

단, &lsquo;퍼즈벤처&rsquo; 미션은 꽤 긴 편이고 캐릭터를 이동하는데 테크닉이 필요한 구간이 많다. 이

런 구간을 퍼즐게임의 재미로 받아들일지 난관으로 받아들일지는 이용자에 따라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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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탐험에 목표를 둔다해도 난이도가 급격히 오르진 않는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수준에 그친다. 이유는

탐험등급을 결정하는 &lsquo;꽃&rsquo; 때문이다.

 

 

▲아라미의 웃는 얼굴이냐, 게이머로서의 욕심이냐

 

&lsquo;퍼즈벤처&rsquo;는 각 탐험 지역의 성과에 따라 최대 3개의 꽃을 받을 수 있다. 꽃은 각 탐험 지역

에 배치된 꽃의 인근 퍼즐을 매칭하면 얻을 수 있다. 점수와 남은 이동 횟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타 게

임과는 다른 방식이다. 따라서 모든 꽃을 모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이동이 요구된다. 시작부터 3번의 이동

기회를 손해보는 셈이라 후반 탐험지역의 난이도를 올리는 주범이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낫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다. 스토리가 좋은 퍼즐게임과 퍼즐방식을 사용한 상호작용

식 그림동화처럼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정도에 그친다.

 

&lsquo;퍼즈벤처&rsquo;는 지금까지 엔씨소프트가 선보인 작품과 분명히 다른 색채를 보여주는 작품이

다. 3매치 퍼즐로서의 완성도와 뒷맛을 남기는 결말 등 즐길거리도 부족하지 않다. 과금 방식도 인게임 광

고 시청을 통한 이어하기 정도로 부담 없어, 한 편의 동화와 같은 퍼즐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lsquo;퍼즈

벤처&rsquo;가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

Page 4/5



http://www.betanews.net/article/737700

 

 

 

http://www.betanews.net

Page 5/5


